
제주항공이 삼성카드와 함께 남은 2

월(10~29일) 한달간 카드 보유 고객

을 대상으로 제주항공×삼성카드

프로모션을 운영 중이다.

삼성카드 보유 고객은 이번 프로

모션으로 사용액에 따라 최대 5만원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휴 카

드인 제주항공 Refresh Point 삼

성카드 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는

인천공항 JJ라운지 1+1 혜택 등

최대 17만3000원까지 제공받는다.

또한 삼성카드로 제주항공 국제선

왕복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은 10만

원당 1만원의 즉시 사용 가능한 할

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은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구

성됐다. 6월 30일 이전 탑승고객에게

적용되며 50만원 이상 결제 시 12개

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받는다.

제주항공과 삼성카드는 지난해 8

월 양사의 인프라를 활용해 고객들

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침체와 함께 최근 확산 중인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해 2월 제주지역 주택공급도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

월 제주지역의 주택사업경기실사지

수(HBSI, 0~200)는 57.8(전국 평균

81.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지난 1

월의 65.2(전국 평균 75.7)에 비해

7.4p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55.5(전국 평균 83.5)에서 반등한

이래 한달 만에 신종 코로나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면서 하락세로 돌

아섰다. 제주의 경우 실적 전망치 모

두 2016년 하반기부터 보합 기준인

100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매월 등

락을 되풀이하고 있다.

2월 전국의 HBSI 전망치는 최근

70~80선을 횡보하며 주택산업환경

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규제가

지속되면서 서울의 HBSI 전망치는

2개월째 70선을 오가며 어려움이 커

져가고 있다. 부산(96.5)과 대구

(81.8)도 전월대비 10p 이상씩 하락

하며 주택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

게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에 의해 전국적으

로 주택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

다 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지난해 4분기(10~12월) 제주지역에

서 거래한 아파트가격이 전 분기에

견줘 880만원 가량 내렸다. 특히 2년

전인 2017년 동기대비 1370만원이

빠지면서 금융비용 부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지

난해 4분기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를 가정해 구매 대출 이자액을 시

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의 제주지역 아파트 거래금액은 1채

당 평균 2억7431만원이다. 이는 3분

기의 2억8311만원보다 880만원

(3.1%) 하락했지만 지난해 4분기의

2억6678만원에 견줘서는 753만원

(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2년 전

2017년 4분기의 2억8801만원에 비

하면 1370만원(4.8%)이 떨어졌다.

최근 10분기(2017년 3분기~2019

년 4분기) 동안 가장 높은 거래가는

2017년 4분기이며, 가장 낮은 거래

가격은 2018년 2분기의 2억4040만

원이다.

도내 아파트 매매에 따른 금융비

용도 지난해 3분기 288만원에서 4분

기 271만원으로 17만원(5.9%)이 감

소했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348만원

에 비하면 77만원(22.1%) 줄었다.

2017년 4분기의 390만원에 견줘서

는 119만원(30.5%)의 금융비용을

덜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주로 일본 수출길에 올랐던 2㎏ 이

상의 대형 제주광어의 적체물량이

많고 포란기를 맞아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신 500g~1.0㎏은

1월 중 가격을 다소 회복했다.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관측센터의 수산관측 2020년 2월

호 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제주산 광

어 2㎏ 이상의 산지가격은 ㎏당(이

하 생략) 844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1123원에 견줘 2682원(-

24.1%)이 내렸다. 지난해 11월 9523

원과 12월 8542원에 견줘서도 두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500g인 경우는 지난해 1월

6349원에서 올해 1월 7926원으로

1532원(24.0%) 상승했다. 700g 기

준도 지난해 1월 7361원에서 올 1월

에는 8105원으로 10.1% 올랐다. 전

월의 7008원보다도 15.7% 몸값을 높

였다. 1㎏짜리도 8763원으로 1년 전

의 8650원에 견줘 1.3% 올라섰다.

이처럼 2㎏ 이상의 대형어를 제외하

고는 전달에 비해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다. 대형 광어가격은 되레 소비

가 많은 1㎏짜리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대

형어의 경우, 적체물량이 쌓이면서

가격대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거나

비슷했고 제주의 경우는 1.0㎏ 크기

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며

1월 광어 산지가격은 ㎏당 8763원

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하락

세를 멈추고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도매가격을 보면 제주산이 많이

거래되는 인천 및 부산 활어도매시

장의 경우, 전월 대비 강보합세를 보

였다. 크기별로는 소형어는 강보합

세였지만 출하량이 많은 대형어는

전달보다 모든 시장에서 하락했다. 1

월중 광어수출도 그 수요가 줄면서

전월 대비 35% 급감했다. 2월 출하

량도 전월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활어 수

요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제주지역 광어 양식업계는

30년 만에 가격 폭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내수

소비가 침체된 데다 연어와 방어 등

수입산 대체어종 증가를 비롯해 수

출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광어 수요

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기에 출하하지 못한

대형 광어의 물량이 쌓이면서 시장

공급량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

환을 되풀이,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행정과 농가 간의 의견차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 유통농가는 신

청한 물량에 대한 전체 지원을 요청

하고 있지만 행정은 기존의 예산 범

위에서 행정시별 배당 물량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원 대

상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도는 매년 설명절을 전후해 만감

류가 집중 출하되면서 발생하는 소

비시장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문제

해결 차원에서 생산자단체 매취사업

물량 확대를 위해 고품질 만감류 출

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중이

다. 지원 예산은 6억원이며 행정시별

배당 물량은 지역별 재배면적(1:5

수준)에 따라 제주시 200t, 서귀포시

1000t 등이다. 그러나 1월 31일 기준

신청물량은 6652t(한라봉 2595 천

혜향 4057)에 이른다. 당초 예상보

다 5.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422농가, 2204

t(한라봉 580 천혜향 1624)과 서귀

포시 718농가, 4448t(한라봉 2015

천혜향 2433) 등이다. 당초 목표량

에 대비해 제주시는 10배, 서귀포시

지역은 4.4배에 이른다. 전체 물량을

지원한다면 예산 2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지원 대상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일부 지역 농

협에서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

청을 취소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며

불만이 표면화됐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

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

주도연합은 10일 고품질 만감류 출

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

해 성명서를 내고 원희룡 지사의 즉

각 공개 사과와 함께 신청한 전량을

당초 계획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

게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3월 이후 고품

질의 한라봉이나 천혜향을 출하하는

농가에게 ㎏당 최대 500원을 지급하

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그

러나 신청량이 많다는 이유로 농가

신청물량의 20% 정도만 장려금을 지

급하며 농가의 신청 취소를 종용하

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오는 7월

이뤄지는 추경에서의 예산 추가 확

보는 해당 사업이 끝난 이후의 시점

이기 때문에 어렵다 며 행정시별로

받은 신청 물량에 대해 신청인 모두

를 대상으로 6억원의 예산 한도 내에

서 물량조절을 통해 지원할 계획 이

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2020년 2월 11일 화요일6 경 제

10일
코스피지수 2201.07

-10.88
▼ 코스닥지수 676.07

+3.44
▲ 유가(WTI, 달러) 50.32

-0.63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07.77 1166.23 1EUR 1325.51 1273.79

100 1099.92 1062.10 1CNY 178.45 161.47

감귤 평균경락가(5㎏, 원) ▲ 7.600
+900

■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놓고 제주도-농가 이견

총 6억 한도 vs 신청 전량 처리

일본 향하는 광어 10일 제주시 애월읍 한 양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광어를 활어차에 옮겨 싣고 있다. 이상국기자

신청물량은 27억 수준…도는 필요예산 확보 난항


